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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아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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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세포 파괴하는 바이러스에 레이저 쫴 성능 향상

윤 교수가 찾아낸 방법은 크게 두 가지다. 기존에 항암치료에 

사용되는 방법 중에 바이러스를 이용한 것이 있다. 이는 특정 바

이러스가 암세포에서만 증식하는데, 증식 후 세포를 파괴하는 

것을 활용한 것이다. 윤 교수는 이 치료효과가 특히 섭씨 42도

에서 잘 이뤄짐을 발견했다. 적당한 온도에서 바이러스가 암세

포에 잘 들어가고, 잘 증식하기에 암세포를 파괴할 확률이 높아

지는 것이다.

다만 섭씨 42도는 인체에도 위험한 온도이다. 때문에 암세포만 

42도가 되게 하기 위해 나노 단위의 금을 암조직에 투여한다. 그 

후 암조직에 레이저를 쬐면 금만 뜨거워져 다른 신체는 열로부

터 떼어낼 수 있다. 그 외에도 윤 교수는 구체적으로 바이러스를 

투입한 후 언제 얼마나 레이저를 쫴야 항암효과가 좋은지도 연

구를 통해 밝혀냈다. 이는 기존에 바이러스를 통해 얻은 항암효

과보다 매우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암세포 혈관 억제시키는 물질 투여

또다른 방법으로는 siRNA를 이용하는 방법이다. siRNA는 특정 

유전자의 발현을 막는다. 이를 활용해 암세포에만 생기는 혈관

이 만들어지지 못하게 할 수 있다. 문제는 siRNA가 불안정하다

는 것. 체내에서 매우 빠른 속도로 분해된다. 또한 siRNA 자체는 

암세포의 혈관과 다른 혈관을 구별하지 못한다. 때문에 다른 처

리 없이는 정상세포에도 작동해 부작용을 낳게 되며, 치료 효과

도 낮다. 이를 막고자 두 가지를 이용한다.

한 가지는 암세포와 이어진 혈관 구멍이 크다는 것. 정상세포에 

이어진 혈관에 비해 큰 구멍이기에 크기 차이를 이용할 수 있다. 

곧 siRNA가 담긴 물질을 암세포의 혈관만 통과하도록 크기를 

조절한다. 또 한가지는 암세포에만 있는 수용체를 활용하는 것. 

siRNA에 이 수용체와 결합하는 부분을 만들면 암세포와 매우 

잘 결합한다. 이 두 가지 덕분에 암세포의 혈관 생성을 억제하는 

siRNA는 암세포에서만 온전히 발현될 수 있다. 또한 이 물질은 

체내에서 잘 분해되는 성질 덕에 간에 무리가 가지 않는다.

많은 질병이 사라지고 약해지고 있는 상황에 현대인에게 여전히 

공포로 남아있는 암. 이번에 윤 교수가 찾아낸 두 방법이 암정복

이라는 고지에 한 발짝 더 다가가게 해줬다.

사람은 언제나 위험을 극복해왔다. 온갖 질병이 생명을 위협해올 때마다 갖은 방법을 통해 극복해왔다. 

하지만 아직 암은 완벽히 해결하지 못했다. 암의 경우 매우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는 악성종양이기에, 

세균에 대항하는 백신처럼 예방 수단을 찾기가 힘들다.  다행히 이미 발생한 암을 파괴하는 연구는 

꾸준히 진행중이다. 이를 항암치료라 하는데, 윤채옥 교수는 여러 연구를 통해 항암치료에 쓰일 만한 

방법들을 찾아냈다. 정상세포는 놔두고 암세포만 골라서 파괴할 수 있어 부작용도 매우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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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세포의특이적발현프로모터를이용한 oncolytic adenovirus의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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